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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인공지능이 의료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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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급성장의 배경에는 ‘AI 기술의 발전’과 ‘의료 데
이터의 축적’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
료 데이터의 축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 데이터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950년대에 50년이었다면, 2020년에는 0.2년이 걸
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 73일마다 인류가 축적
한 의료 데이터가 두 배로 증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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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인공지능 트렌드와 국내 대응 동향
인공지능의 활용이 의료산업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의료 AI의 전통적인 강자 미국이 선두에 서있
으며, 각국의 후발 추격자들의 성장세도 엄청나다. 

중국 유명 ICT 업체인 Tencent가 개발한 영상의학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이미 100여 개의 현지 병원
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중국에는 총 131
개의 기업들이 의료 AI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MIT Technology review, 2018.03.)

우리나라의 경우, 카카오가 AI 정밀의료서비스 개발
에 참여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
한 플랫폼 사업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인 Frost and Sullivan에 따르
면, 세계 인공지능 의료시장 규모는 ’14년 6.3억 불
에서 ’21년 66.6억 불로 7년 새 10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출처 : �Transforming Healthcare Through AI, Frost & 
Sullivan

※ 출처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cing Medical 
Education, Peter Densen. MD

[ 의료 데이터 증가 속도 ]

[ AI 의료시장 규모 ]

인공지능의 성능은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
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는 
의료 AI의 성능 향상으로 이어진다.

2014년

6.3억 불

2021년

66.6억 불

연평균 성장률 = 40%

73일마다 두 배로 증가

Doubling time : 두 배로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

기하급수적
의료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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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업들의 의료분야 인공지능 개발 현황 ]

국내 병원의 AI 도입

가천대학 길병원은 ’16년말 국내 최초로 IBM 왓슨 
(Watson for Oncology)을 집단진료체계에 도입하
였다. 이어서 부산대병원 등 총 7개의 지방대학 병
원들이 연이어 도입을 결정하였다. 왓슨은 환자의 
데이터가 입력되면 수많은 임상사례, 300여 종의 의
학저널 등 방대한 전문자료를 바탕으로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시하여,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역
할을 한다.

길병원의 경우, 도입 이전 대비 10대 암 청구액이 
102억 원 증가하였고, 이전에는 상위권에 들지 못
했던 3개 암종(대장암, 유방암, 위암)이 국내 10위
권 내 진입하였다. 또한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서 U
턴하는 환자들이 발생하는 등 환자와 가족들의 반응
도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1년 후 대장암
에 대한 의료진과 왓슨 간 의견 일치율이 7%p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나, 왓슨에 대한 의료진의 신뢰도 증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해보면 도입 이후 우수
한 경영성과 개선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대형 메이저 병원들은 IBM 왓슨을 그대로 도
입하기보다는 별도의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를 준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왓슨의 기존 입력 데이터가 
미국인을 통해 수집한 의료 정보라 한국인의 식습관
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또 대형병원들은 의료 인력
의 높은 질과 숙련도, 진료 인프라, 독자적으로 축적
한 의료 데이터 등 자체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인 것
으로도 보인다.

’17년 삼성서울병원, 연세의료원은 한국형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 구축을 선언하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와 제휴를 맺었다. 정부도 민간과 함께 한국형 AI 기
반 정밀의료 서비스 ‘닥터 앤서(Dr. Answer)’를 ’20년
까지 개발하기 위해 지난 4월 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총예산은 3년간 35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총괄기
관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25개의 의료기관, 19개
의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삼성SDS와 카카오브레인, 
뷰노 등 토종 ICT, AI 기업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

- �Watson for Oncology : 13개 암종 학습
- �Watson for Genomics, Drug discovery, Benefit 등 다양한 세부분과를 보유
- �다국적 진출과 제휴로 13,000여 개 기관과 협업 중

- �당뇨성 망막증 조기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 �사망 예측 시스템 개발

- �Tencent AIMIS (AI 영상의학 소프트웨어) 100여 개 중국 병원에서 사용 중
- �10여 개의 현지 병원과 의료 AI 개발을 위해 협업

- ET Medical Brain 운영(의료영상 분석,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한 AI 시스템)

- 의료지원을 위한 AI 기반 챗봇 Melody 출시

-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의료 플랫폼 구현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예정

- �한국형 AI 정밀의료 서비스 Dr. Answer 개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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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중요해지는 의료 데이터의 가치

국내 암환자의 절반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 대형병원
으로서는 자신이 생성한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굳이 
외부기업과 공유할 유인이 적다. AI 자체는 기본적
으로 오픈소스로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AI보다 의
료 데이터 자체의 전략적 가치가 더 중요해진 것으
로 보인다. 

AI 알고리즘은 다른 누군가에게 공급받을 수도, 자
체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지만, 양질의 데이터는 
오랜 축적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아무리 
좋은 AI 알고리즘이라 해도, 학습할 데이터가 없거
나 잘못된 데이터로 학습하게 되면 그 성능을 발휘
할 수가 없다. 비유하자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학생
도 잘못된 교과서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면 별 볼  
일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를 반영하듯 컨설팅 기
관 Accenture의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의료기관 
최고경영진 89%는 의료 데이터의 무결성이 AI 등 
도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는 2가지 방법

결국 대형병원들은 ① AI 선도기업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느냐, 아니면 
②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유정보자산의 이점을 보호
하면서 자체 개발하느냐의 전략적 고민 중에서 후자
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전략선택
의 갈등은 다른 지식산업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금융권도 4차 산업혁명의 변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핀테크, ICT 기업과 공유해야 
하는가, 아니면 AI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들을 자체 
내재화하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이처럼 의
료, 금융 모두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현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연으로 보인다.

정책과제 : 균형잡힌 규제개선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닥터 앤서(Dr. 
Answer)’, ‘신약 개발을 위한 AI·빅데이터 활용 플랫
폼’ 구축에 착수하는 등 원활한 데이터 공유·활용을 
통한 AI 활성화 기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중국과 같은 경쟁국보다 개인정보보호가 엄격
해 의료 AI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제약받고 있는 
만큼 균형 잡힌 규제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상적인 미래에 AI를 통해 모든 이가 최고의 의사
에게 진료받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시간
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최
상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면, 의료보건의 민주
화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포브스 사설, How 
to Democratize Healthcare, AI gives everyone 
the Very Best Doctor) 물론 그런 미래를 위해서, 
의료기관·AI 업체·정부 각 영역권 간 치열한 혁신경
쟁과 협업이 필요하고, 때로는 주도권 다툼이 있을 
것이다.

[ 의료 AI 도입에 대한 인식 조사 ]

※ 출처 : �Digital Health Tech Vision 2018, Accenture

대상 : 의료기관 최고경영진 100명

최고경영진 
53%는 AI에 대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음

최고경영진 
80%는 2년 내 
AI가 자신의 
기관에 도입될 
것으로 생각

최고경영진 
89%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데이터의 
무결성 문제가 
매우 중요해질 것
으로 생각

53% 80% 89%



국내·외 경제지표    2018년 7월 9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6 2017(E
IMF OECD

2018(P 2019(P 2018(P 2019(P

한국 2.8 3.1 3.0 2.9 3.0 3.0

세계 3.2 3.8 3.9 3.9 3.8 3.9

미국 1.5 2.3 2.9 2.7 2.9 2.8

중국 6.7 6.9 6.6 6.4 6.7 6.4

일본 1.0 1.7 1.2 0.9 1.2 1.2

EU 2.0 2.3 2.4 2.0 2.2 2.1

인도 7.1 6.7 7.4 7.8 7.4 7.5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1)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6 2017 ’1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원/달러 1,161 1,131 1,067 1,080 1,072 1,068 1,076 1,093

원/엔(100엔) 1,068 1,009 961 998 1,011 994 981 993

원/위안 174.4 167.5 165.6 171.0 169.6 169.8 169.2 169.1

원/유로 1,283 1,276 1,230 1,332 1,323 1,312 1,272 1,275

유가(Dubai) 53.8 53.2 66.2 62.7 62.7 68.3 74.4 73.6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1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산업생산 3.0 2.3 4.2 -1.2 -0.6 2.0 1.7 -

소매판매 3.9 1.9 1.6 6.5 7.0 5.5 4.6 -

설비투자 -1.3 14.1 21.5 9.5 0.1 1.3 -4.1 -

수출 -5.9 15.8 22.3 3.3 6.0 -1.5 13.2 -0.1

수입 -6.9 17.8 21.4 15.2 5.4 14.7 12.7 10.7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


